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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션에서 강연자는 비용 및 채널 분석 데이터를 포함하여 스포츠 미디어 분야의 거시마케팅 

및 스폰서십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 현황은 현지시장 데이터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강연자는 닐슨 스포츠에서 조사한 2018년에 가장 인기 있는 상업적 동향 두 가지, 특히 스포츠 

미디어 산업과 시장의 지각 변동 및 팬 참여 유도를 위한 스포츠 콘텐츠 진화에 관해 발표한다.  

 

스포츠 미디어 산업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권리자, 방송사 및 브랜드의 규범이 분열되고     

있으며 이는 기회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거대 기술 기업

(‘테크 자이언트’)들은 커뮤니케이션, e커머스 및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포츠 콘텐츠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포츠 권리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는 이러한 산업의 지각 변동에 적응하며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권리자 또한 스포츠 미디어 산업과 시장에 발을 내딛기 시작  

했다. 미디어와 권리자는 D2C 제공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 세션에서 D2C 제공에 관한 NFL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스포츠 팬들 또한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때로는 그리고 적합한 경우, 스포츠 

콘텐츠는 팬들의 미디어 소비 행동에 따라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스폰서십 기회가 창출된다. 반면, 긴 형태의 콘텐츠가 요구되는 때와 장소도 있다. 이렇듯 

콘텐츠는 팬들에 따라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 콘텐츠가 보다 더 개인화 되기 위해 권리자와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거나 ICT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팬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